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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ew of the Herbal Medicines with Phytoestrogenic Effect

Lee Sun Haeng․Kim Hyung Joong․Lee Eun Ju․Chang Gyu Tae

Department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Pediatrics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Medical plant has a big role in Herbal Medicines, and most medical plant has phytoestrogens. Therefore 

some estrogenic effects have been reported in a lot of Korean Medicine literature. Phytoestrogens should 

be used carefully in childre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ported phytoestrogenic effects in 

Herbal Medicines an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toestrogens in Herbal Medicines.

Methods 
A literature search was done with using 8 databases with a limit of reports until 12/31/2013. The estrogenic 

effects were summarized by each individual Korean Medicine. The frequency of the phytoestrogens was also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Korean medical categorization by the treatment effect.

Results and Conclusions
Phytoestrogenic effects were reported in 89 Herbal Medicines. Phytoestrogens were act bidirectionally, 

and the effect was fairly weak compared to estrogen. Phytoestrogenic effect was variable on different cells 

and tissues. The most frequent phytoestrogenic effect was in tonifying and replenishing medicinal, the 

following orders were heat-clearing, exterior-releasing, and blood-activating and stasis-dispelling medicinal. 

Phytoestrogens were not reported in dampness-resolving, digestant, orifice-opening, emetic medic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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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물질 중 하나인 식물성 에

스트로겐 (phytoestrogen)은 구조와 기능이 여성 호르

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여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estrogen receptor, ER)의 반응을 조절하고 에

스트로겐 효과뿐만 아니라 항에스트로겐 효과도 보인

다1). 과일과 채소 등 500여종의 식물에 존재2)하는 식

물성 에스트로겐은 현재 isoflavone, lignan, coumestan

의 3종류로 나누는데, isoflavone은 주로 콩, 병아리콩, 

렌즈콩, 잠두콩 등에 있고, lignan은 주로 아마씨, 렌즈

콩, 옥수수, 잠두콩, 과일, 채소에 있으며, coumestan은 

주로 발아 단계의 식물에 있다3).

한약으로 사용되는 약재 중 갈근, 담두시, 괴각, 고

삼, 대두황권, 녹두, 산두근, 해동피, 골담초근, 적소두, 

괴화, 소목, 조각자, 계혈등, 강진향, 조협, 합환피, 결명

자, 황기, 백편두, 감초, 호로파, 보골지, 사원질려 등 

콩과 식물에 해당하는 약재들4)은 대부분 식물성 에스

트로겐을 함유하고 있고, 콩과 식물이 아닌 약재에서

도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를 보고하여 현재 약 100여종

의 본초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다고 보고되었

다5).

동물에서는 저농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노출될 경

우 estradiol 생산이 증가하고6), 고농도 식물성 에스트

로겐에 노출될 경우 발정기가 지연된다고 알려져 있다
7). 또한 사춘기 여아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난포기

를 연장시키고, 월경주기를 늦추며, 황체기를 단축시

켰다는 연구가 있었다8). 하지만 사춘기 전 여아에서는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이는데9), 유방 발달 시

기를 지연시키지만 초경 시기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10). 

그러나 kisspeptin 신호전달경로에 혼란을 주어 잠재

적으로 성조숙증, 불임, 대사성 질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11), 일반적으로 남아보다 여아에 더 민감한 결

과를 보이며 내분비교란물질 중 하나로 언급되는 만큼 

소아의 성조숙증과 관련해서 주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어 여러 문헌을 토대로 개괄하였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2013년까지 출간된 자료를 대상으로 PubMed, AMED 

(Allied and Complementary Medicine Database), 

Cochrane library에서는 “phytoestrogen AND herb”로 

검색하였고,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서는 “phytoestrogen AND herb”와 

“植物雌激素 AND 中药”으로 검색하였으며, 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서는 “phytoestrogen 

AND herb”와 “식물성에스트로겐 AND 한약”으로 검색

하였다. 상대적으로 검색 수가 적었던 KTKP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OASI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에서는 “phytoestrogen”

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검색하였다. 총 262건의 

연구가 검색이 되었는데, 본초학 교과서12)에 등장하지 

않는 약재를 다룬 연구는 통용되는 한약재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한약재가 주가 아닌 특정한 성분이 

주가 되는 연구도 제외하였으며, 복방을 사용한 연구도 

어느 한약재의 영향인지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

다. 이외에 간략하게 언급한 연구, 초록을 구할 수 없는 

연구, 성숙 관련 지표와 관련이 없는 연구, 내용이 같은 

연구도 제외했으며, 본문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검색한 

7건의 연구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65건으

로 Fig. 1과 같다.

Ⅲ. Results

1. 갈근 (Pueraiae Radix)

(1) 유효 성분

갈근의 isoflavone 함량은 0.5-16%로 다양하고, 주

요한 isoflavone으로는 puerarin, daidzin, daidzein, 

genistin, genistein이 있으며, 이 중 에스트로겐 활성은 

31% 정도의 estradiol 효과를 보이는 daidzein 함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13). 갈근의 daidzein 함량은 콩

보다 높고 총 isoflavone 양은 콩의 30배에 해당하며14), 

부위별 daidzein은 뿌리 > 줄기 > 잎 > 꽃 > 종자 순서

로 함량이 많고 에스트로겐 활성도 같은 순서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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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실험

갈근의 메탄올 추출물은 ERβ에 경쟁적으로 결합하

여 ER 양성 유방암세포인 MCF-7 세포의 증식을 촉진

하였다16).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85% 에탄올 추출물 30 mg/kg, 100 

mg/kg을 7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유선과 자궁의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30 

mg/kg 군에서는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LH (luteinizing hormone), estradiol이 증가했으며, 

100 mg/kg 군에서는 prolactin이 감소하고 estradiol이 

증가했다17).

난소를 절제한 에스트로겐 결핍 모델에서 자궁 위

축을 감소시키는 에스트로겐 효과가 나타나는데18), 이

는 용량 의존적인 양상을 보였다. 난소 제거 쥐에 5%, 

10%, 20% 갈근 가루가 포함된 사료를 매일 4.0 g씩 

4주간 투여한 결과, 10%와 20% 군에서 자궁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했고19), 난소 제거 쥐에 메탄올 추출물 

1 g/kg, 5 g/kg을 투여한 뒤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5 

g/kg 투여군만 자궁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0).

2. 감초 (Glycyrrhizae Radix)

(1) 유효 성분

감초의 주성분은 glycyrrhizin, glycyrrhetic acid 등

으로21,22) flavone, flavanon22-4), chalcone, terpene25) 성

분이 포함되어 있다.

(2) 세포 실험

유방암세포에서 세포 증식을 촉진하여 에스트로겐 

효능제처럼 작용하는데 estradiol과 비교하여 1/1650의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졌다26). 80% 에탄올 추출물은 

estradiol에 근접 (>95%)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내

는데27), 80% 에탄올 추출물 100 ㎍/mL은 MCF-7에서 

증식보다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과 세포자멸사 전

구단백질인 Bax를 상향조절하여 오히려 세포자멸사를 

야기했다28). 또한 자궁내막선암세포 Ishikawa에 처리

한 결과, 약한 ER 결합, progesterone 수용체 및 에스

트로겐 유발 유전자인 pS2 (presenelin-2) mRNA 발현

을 보였다29).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FSH가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estradiol, LH, 자궁무게, 자궁계

수 (자궁무게/체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하지만 난소 제거 쥐에 5주간 투여한 연구에서는 유

의한 estradiol 증가를 보여31), 보다 장기간 복용한 경

우에 에스트로겐 활성이 나타났다.

3. 강진향 (Dalbergiae Odoriferae Lignum)

강진향은 formononetin 수치가 높은 편이다14).

 

4. 강황 (Curcumae Longae Rhizoma)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미약한 에스트로겐 활성 

(<5%)이 측정되었다27).

5. 계지 (Cinnamomi Ramulus)

물 추출물 10 ㎍/mL은 MCF-7 세포 증식률의 유의

한 증가를 보였으나, 100 ㎍/mL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32).

 

6. 고량강 (Alpiniae Officinarum Rhizoma)

고량강은 quercetin이라는 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33).

7. 고삼 (Sophorae Radix)

고삼에는 daidzein, genistein, formononetin이 들어

있고34), genistein의 함량은 콩의 약 11배에 해당한다14).

8. 골쇄보 (Drynariae Rhizoma)

50% 에탄올 추출물로 자궁경부암세포 HeLa를 배

양한 결과, 100 ㎍/mL 농도에서 ERß를 경유하여 ERE 

(estrogen response element) 반응을 유도하였다35).

9.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e Rhizoma)

어린 쥐에 관중 추출물 2 mg을 3일간 먹여 자궁 무

게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성체 쥐의 질 도말 검사에

도 자궁내막 증식기가 나타나게 하였다22). 하지만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4 g/kg, 1.2 g/kg을 7일간 투여한 결

과 자궁무게, 자궁계수 모두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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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36), 물로 추출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활성이 나타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 괴각 (Sophorae Fructus)

괴각에는 flavone, isoflavone, alkaloid, triterpenoid, 

saponin, amino acid, phospholipid가 있는데 이 중 

isoflavone과 sophoricoside가 두드러진다37).

 

11. 괴화 (Sophorae Flos)

괴화에는 flavonol 성분23)과 genistin, genistein이 

들어있다34).

12. 구기자 (Lycii Fructus)

(1) 유효 성분

구기자에는 betaine, carotene, ascorbic acid, phys-

alein과 saponin에 속하는 daucosterol이 들어있다21).

(2) 세포 실험

17β-estradiol로 자극한 MCF-7 세포에 구기자 1%를 

처리했더니 분열촉진성 16 α-OHE1 (16α-hydroxyestrone)

을 항분열촉진성 estriol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항증식

성 2-OHE1 형성을 통해 용량의존적으로 세포의 성장

을 억제하였다38). 또한 물 추출물을 MCF-7 세포에 처

리하여 대조군과 세포증식률을 비교한 결과, 10 ㎍/mL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00 ㎍/mL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39).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매일 2회 1 mL/100 g씩 5일간 투여한 결

과 뇌하수체 전엽, 난소, 자궁 무게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고 난소 hCG (human chorionic gona-

dotropin) / LH 수용체 특이 결합력이 명확히 증가했다
40). 하지만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

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

서는 estradiol, LH, FSH, 자궁 무게, 자궁 계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30), 투여 용량에 따른 활성의 차이

가 나타났다.

난소 제거 쥐에 50% 물 추출물 0.5 mL씩 14일간 

복용시킨 결과 자궁 무게가 증가하고 뇌하수체 GnRH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주사 후 LH 분비량

이 유의하게 증가했다40). 난소 제거 쥐에 물 추출물을 

5주간 투여한 연구에서도 에스트로겐 저하로 인한 자

궁 위축을 경감시켰지만21,22), 대조군과 estradiol 차이

는 없었다31).

13. 국화 (Chrysanthemi Flos)

국화에는 flavone 성분인 robinin이 있다33).

 

14. 권백 (Selaginelliae Herba)

권백은 ERα와 ERß 모두 관여하는 에스트로겐 활성

을 보이나 에스트로겐보다는 활성이 적다.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4 g/kg, 1.2 g/kg을 7일간 투여하고 대조군

과 비교한 결과, 자궁 무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궁계수는 유의하게 증가했고, n-butanol 추출물도 

자궁계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36). 

 

15. 금은화 (Lonicerae Flos)

금은화에는 flavone 성분인 luteolin이 있다33).

 

16. 금전초 (Lysimachiae Herba)

금전초는 flavone과 iso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23,24).

 

17. 노회 (Aloe)

노회는 flavone과 iso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23,24).

 

18. 단삼 (Salviae Miltiorrhizae Radix)

(1) 유효 성분

단삼의 주성분은 flavone, terpene, sterol25) 및 phe-

nanthraquinone 화합물이다21,22).

(2) 세포 실험

MCF-7 세포에 물 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 증식률, 

특히 G2단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ERß 효능제에 의

해 억제되어41), ERα 위주로 작용하였다.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estradiol

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FSH가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LH, 자궁 무게, 자궁 계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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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50 mg/mL을 4일간 투여한 

군에서도 자궁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diethyl-

stilbesterol 병용투여한 군과 diethylstilberol 단독투여

군의 자궁계수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41).

19. 담두시 (Sojae Semen Preparatum)

담두시에는 genistein, genistin, daidzein, daidzin, 

glycitein, glycitin, coumestrol이 들어있다34).

20. 당귀 (Angelicae Gigantis Radix)

(1) 유효 성분

당귀에는 lingusilide, N-butenolide, ferulaic acid, nia-

cin, ascorbic acid, terpene, coumestan 성분이 있다25,33).

(2) 세포 실험

당귀는 재조합 세포 생물학적 정량으로는 에스트로

겐 효과가 측정되지 않았지만26), Ishikawa 세포에서 약

한 ER 결합, progesterone 수용체 및 pS2 mRNA 발현

을 보였다29). 물 추출물 10 ㎍/mL에서는 MCF-7 세포 

증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0 ㎍/mL에서는 

세포 증식률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32). 한 연구에서는 

MCF-7 세포를 대조군보다 16배 잘 성장하게 했지만 

ERα와 ERß의 활성에는 영향이 없었던 반면42), 다른 연

구에서는 물 추출물에 MCF-7 세포를 배양한지 24시

간, 48시간에 세포 증식, 특히 S 및 G2/M단계가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했고 ERα가 유의하게 많이 발현

되었다43). 또한 물 추출물은 17ß-estradiol 존재 하에서 

미약한 에스트로겐 활성으로 MCF-7 세포 증식을 자극

했지만 ER 음성 유방암 세포인 BT-20은 17ß-estradiol 

여부와 상관없이 용량의존적으로 성장을 자극하였다
44). 한편, 고농도 (200 ng/mL) 유방암 세포 연구에서는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45).

(3) 동물 실험

미성숙 쥐에 물 추출물 0.25 g/mL을 1.5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자궁 

무게와 자궁계수는 증가했고, 자궁 조직의 ERα와 ERß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43).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1 g/mL를 1.0 g/kg으로 1일 2회 6일간 투여하여 대조

군과 비교한 결과 부신의 ERα 및 ERß46), 자궁의 ERα 

및 ERß, 자궁내막과 상피, 혈청 estradiol47), testoster-

one46)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궁계수는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47). 

난소 제거 성체 쥐에 1% ligustilide가 포함되도록 

표준화한 80% 에탄올 추출물 100 mg/kg, 300 mg/kg

을 5 mL/kg으로 7일간 투여한 결과 유의하게 질 상피

가 각화되고 혈청 LH가 감소하였다48).

21. 대계 (Cirsii Japonici Herba)

물 추출물을 MCF-7 세포에 처리한 결과 progester-

one 수용체와 pS2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ER 발현

을 감소시키는 에스트로겐 효과가 나타났다49).

 

22. 대황 (Rhei Rhizoma)

대황에는 stilbene50), anthraquinone 화합물인 

aloe-emodin, rhein, emodin, chrysophanol, rheochrysi-

din 등이 포함되어 있고25), 80% 에탄올 추출물은 estra-

diol에 근접 (>95%)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냈다27). 

대황은 in vivo와 in vitro 모두에서 에스트로겐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황의 5가지 주성분 중 하나인 lin-

dleyin이 ER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Genistein과 daid-

zein은 ERα보다 ERβ에 더 강한 전사를 나타내지만, lin-

dleyin은 ERα와 ERβ에서 동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lindleyin은 같은 농도의 genistein이나 daidzein보다 10

배 정도 덜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냈다51).

23. 독활 (Angelicae Pubescentis Radix)

독활은 coumestan 성분이 있다23-5,33,50,52).

 

24. 맥문동 (Liriopis Tuber)

맥문동은 flavone과 iso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23,24).

 

25. 목적 (Equiseti Herba)

목적은 flavone과 iso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23,24).

 

26. 목단피 (Moutan Cortex)

물 추출물 10 ㎍/mL, 100 ㎍/mL 모두 MCF-7 세포 

증식률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32).

27. 백과 (Ginkgo Semen)

백과는 flavone과 iso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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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

이 측정되었다27).

 

28. 백작약 (Paeoniae Radix Alba)

(1) 세포 실험

물 추출물에 MCF-7 세포를 배양한지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세포 증식, 특히 S단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ERα 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43).

(2) 동물 실험

미성숙 쥐에 물 추출물 0.25 g/mL을 1.5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자궁 

무게 및 자궁계수는 증가했지만 자궁 조직의 ERα와 

ERß 발현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43).

 

29. 백지 (Angelicae Dahuricae Radix)

백지는 coumestan 성분이 있다23-5,33,52).

 

30. 백질려 (Tribuli Fructus)

주성분은 steroidal saponin, 정유이다21).

 

31. 백출 (Atractylodis Rhizoma White)

물 추출물 10 ㎍/mL, 100 ㎍/mL 모두 MCF-7 세포 

증식률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32).

 

32. 백화사설초 (Oldenlandiae Diffusae Herba)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이 

측정되었다27).

 

33. 보골지 (Psoraleae Fructus)

(1) 유효 성분

보골지의 주요 성분은 coumestan 파생물인 furo-

coumarin에 속하는 psoralen33), isopsoralen24)과 iso-

flavone, flavonoids, 정유21,22,25,52) 등으로, coumarin 2

종 (isopsoralen, psoralen)은 ERα 효능제 처럼 작용하

는 반면 flavonoid 4종 (isobavachalcone, bavachin, 

corylifol A, neobavaisoflavone), meroterpene phenol

인 bakuchiol은 ERα, ERß 모두 활성화하는 에스트로

겐 작용이 있으며 이는 에스트로겐 길항제에 의해 억

제된다53).

(2) 세포 실험

물 추출물을 처리하여 MCF-7 세포 증식률, 특히 S

단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ERß 효능제에 의해 억제

되었고, diethylstilbesterol을 단독처리한 세포들보다 

보골지 추출물을 병용처리한 세포들에서 세포 증식률

이 유의하게 낮았다41). 70% 에탄올 추출물은 MCF-7 

세포를 증식시키는데 0.0075 - 2.5 mg/L까지는 농도의

존적으로 증가시켰지만 2.5 - 10 mg/L 농도에서는 세

포 증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7ß-estradiol과 보골

지 추출물을 병용처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증식 기

간이 단축되었다54).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50 mg/mL을 4일간 투여한 

군에서 자궁계수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diethyl-

stilbesterol과 보골지 추출물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diethylstilberol 단독투여군보다 자궁계수가 낮았다41).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

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FSH, 자궁계

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

타났고, estradiol, LH, 자궁 무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30),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난소 제거 쥐에 보골지 종자 가루 0.35 g 또는 0.175 

g을 음식에 섞어 복용시킨 결과, 발정주기에 변화가 생

겨 질 각화 및 자궁 무게가 증가하는 비교적 강한 에스

트로겐 작용이 있었고21) 난소 제거로 발정 주기가 소실

된 쥐에서도 성기능을 점차 회복시켰다55). 

 

34. 복분자 (Rubi Fructus)

복분자는 에스트로겐 작용이 있고8), 80% 에탄올 추

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이 측정되었다27).

 

35. 부소맥 (Tritici Fructus Levis)

부소맥은 isoflavone을 포함하고 있다25).

 

36. 부자 (Aconiti Lateralis Preparata Radix)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이 

측정되었다27).

 

37. 비파엽 (Sterculiae Folium)

메탄올 추출물을 ER 음성 암세포인 MDA-MB-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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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리한 결과 대조군보다 더 나은 세포 증식을 보였

다56).

38. 사간 (Belamcandae Rhizoma)

사간에는 isoflavone 화합물인 tectoridin, irigenin, 

tectorigenin 등이 있다25).

39. 사상자 (Cnidii Fructus)

(1) 유효 성분

사상자의 주성분은 정유, coumarene, hydroxycoumar-

in 파생물 등으로21-3), coumestans에 속하는 osthole이 

bisphenol 고리 결합이 있어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하기 때문에 <金匱要略>에서 부인이 陰寒할 때 蛇床

子散을 좌훈약으로 사용하였다33).

(2) 동물 실험

정상 쥐에 32일간 에탄올 추출물을 매일 1회 피하 

주사하여 교미기를 연장시키고 휴식기를 단축시키며 

거세 쥐에 21일간 주사하여 교미기에 이르게 하고 난

소 무게를 증가시키는 성호르몬 유사 작용이 나타났다
21,22). 에탄올 추출물은 전립선, 정낭, 항문거근의 무게

를 증가시키는 androgen 유사 효과도 보였다24).

 

40. 산내 (Kaempferia Rhizoma)

산내의 kaempferol은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지는데, 

에스트로겐의 70% 정도로 ERα의 인산화를 촉발하여 

골모세포의 골화 과정에 관여한다57).

 

41. 산두근 (Sophorae Tonkinsis Radix)

70% 에탄올 추출물은 MCF-7 세포를 증식시키는데 

0.0075 - 2.5 mg/L까지는 농도의존적으로 증가시켰지

만 2.5 - 10 mg/L 농도에서는 세포 증식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10 mg/L의 세포 증식률은 116.7%였다. 

17ß-estradiol과 병행처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증식 

기간이 단축 되었다54).

42. 삼칠 (Notoginseng Radix)

삼칠에는 flavone과 isoflavone23,24), terpene25)이 있다.

43. 상기생 (Taxilli Ramulus)

상기생은 quercetin이라는 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33).

 

44. 상백피 (Morus Cortex)

상백피는 flavan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23,24),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이 측정되

었다27).

45. 상엽 (Mori Folium)

상엽은 quercetin이라는 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33).

46. 석류피 (Granati Pericarpium)

물 추출물을 MCF-7 세포에 처리하여 대조군과 세

포증식률을 비교한 결과, 10 ㎍/mL, 100 ㎍/mL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39). 

47. 선모 (Curculiginis Rhizoma)

(1) 유효 성분

선모는 flavone, phenol, triterpene, sterol을 포함하

고 있다25).

(2) 세포 실험

MCF-7 세포를 물 추출물 7.35 × 10-5 mol/L, 7.35 

× 10-6 mol/L, 7.35 × 10-7 mol/L에 24시간, 48시간, 72

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증식 촉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증식률은 12.25%, 16.07%, 

15.16%였다58).

(3) 동물 실험

에탄올 추출물 300, 600, 1200 mg/kg을 7일간 난소 

제거 쥐에 투여하여 질각화율, 자궁 무게, 자궁 glyco-

gen 양과 자궁내막증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59). 반

면 쥐에 물 추출물 0.1 g/mL를 1.5 g/kg으로 1일 2회 

6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부신의 

ERα 및 ERß46), 자궁내막과 상피, 혈청 estradiol47)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자궁의 ERα 및 ERß, 자궁계수

는 유의하게 증가하고47) 혈청 testosterone은 유의하게 

감소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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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신 (Asari Radix)

세신은 lignan 성분이 있다3,22,23,25,52).

 

49. 소회향 (Foeniculi Fructus)

(1) 유효 성분

소회향의 주성분은 정유, flavonoid이다21,22).

(2) 세포 실험

70% 에탄올 추출물은 MCF-7 세포를 증식시키는데 

0.0075 - 2.5 mg/L까지는 농도의존적으로 증가시켰지

만 2.5 - 10 mg/L 농도에서는 세포 증식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17ß-estradiol과 병행처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증식 기간이 단축 되었다54).

(3) 동물 실험

종자의 아세톤 추출물을 정상 쥐에 10일간 먹인 결

과 질 상피 각화 및 성주기 촉진을 일으켰고, 중간 용량

은 유선 무게를 증가시키고 대용량은 수란관, 자궁내

막, 자궁근육층, 경관 및 질 무게를 증가시켜 에스트로

겐 유사 작용을 하였다60).

하지만 난소를 제거한 쥐에 5주간 투여했는데 대조

군과 estradiol 차이는 없었다31).

50. 숙지황 (Rehmanniae Radix Preparata)

(1) 세포 실험

물 추출물에 MCF-7 세포를 배양한지 48시간, 72시

간에 세포 증식, 특히 S단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

가했고 ERα 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43).

(2) 동물 실험

미성숙 쥐에 물 추출물 0.25 g/mL을 1.5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자궁 

무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궁계수는 증가했고, 

자궁 조직의 ERß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43).

51. 승마 (Cimicifugae Rhizoma)

(1) 유효 성분

승마에는 isoflavone 성분이 있다25).

(2) 동물 실험

난소를 제거한 쥐에 5주간 투여했는데 대조군과 es-

tradiol 차이는 없었다31).

52. 시호 (Bupleuri Radix)

시호에는 flavone과 isoflavone23,24), saikoside a ․ 

b ․ c ․ d, terpene, 정유, 지방산, 다당류25)가 있다.

53. 어성초 (Houttuyniae Herba)

어성초는 flavone과 isoflav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

고23,24),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

성이 측정되었다27).

54. 여정자 (Ligustri Lucidi Fructus)

(1) 유효 성분

주요 성분은 terpene에 속하는 saponin25), oleanolic 

acid 등으로, 유기용매 추출물에는 testosterone과 es-

tradiol이 들어있어 양방향 조절작용을 한다21). 

(2)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LH가 유

의하게 감소했지만 estradiol, FSH, 자궁 무게, 자궁 계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55. 연교 (Forsythiae Fructus)

연교는 lignan 성분이 있다22,23,52).

56. 오미자 (Schizandrae Fructus)

(1) 유효 성분

오미자의 주성분은 lignanoid, 정유 등이다3,21-3,25,50,52).

(2) 동물 실험

암수 토끼 20마리를 무작위로 나누고 오미자 가루 

1 g/kg을 30일간 먹인 결과, 대조군에 비해 고환 및 난소

의 RNA 합성과 5-nucleotidase와 ATPase 활성을 증가

시켜 생식세포 증식과 난소의 배란을 촉진시켰다61).

 

57. 왕불류행 (Vaccariae Semen)

왕불류행은 triterpenoid saponin, flavonoid glyco-

side, cyclic peptide 성분을 가지고25) 화합물인 segata-

lin A, segatalin B는 비교적 강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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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62).

 

58. 용아초 (Agrimoniae Herba)

용아초에는 isocoumarin에 속하는 agrimonolide33)

와 flavone, isoflavone이 있다23,24).

 

59. 우방자 (Arctii Fructus)

우방자는 lignan 성분이 있다22,23,25).

 

60. 우슬 (Achyranthis Bidentatae Radix)

(1) 유효 성분

우슬의 주요 성분은 saponin, ecdysterone, inokosterone, 

sterol 화합물 등으로25), 우슬에 포함된 cyasterone이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한다21,22).

(2) 세포 실험

물 추출물을 처리하여 MCF-7 세포 증식률, G1, S, 

G2단계 모두 유의하게 증가했고 이는 ERß 효능제에 

의해 억제되었다41). 70% 에탄올 추출물은 MCF-7 세포

를 증식시키는데 0.0075 - 2.5 mg/L까지는 농도의존적

으로 증가시켰지만 2.5 - 10 mg/L 농도에서는 세포 증

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0 mg/L의 세포 증식률은 

149.2%였다. 17ß-estradiol과 우슬 추출물을 병용처리

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증식 기간이 단축되었다54).

(3) 동물 실험

우슬은 어린 쥐에서 자궁 무게를 증가시켰지만 난

소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21,22). 정상 쥐에 물 추출

물 250 mg/mL을 4일간 투여한 군에서는 자궁계수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diethylstilbesterol과 우슬 추출

물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diethylstilberol 단독투여군

보다 자궁계수가 낮았다41).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

간 투여한 결과 estradiol, LH, FSH, 자궁 무게, 자궁 

계수 모두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정상 쥐

에 70% 에탄올 추출물 1.0 g/mL를 10 g/kg을 9일간 

투여한 결과에서는 자궁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여54), 

에탄올 추출 시 에스트로겐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61. 원지 (Polygalae Radix)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이 

측정되었다27).

 

62. 육종용 (Cistanches Herba)

(1) 유효 성분

육종용의 주요 성분은 지용성 성분인 6-methyl-

indole과 수용성 성분인 N, N-dimethylglycine, car-

otene 등으로21), 추출물에는 androgen이 있다2).

(2) 세포 실험

물 추출물을 MCF-7 세포에 처리하여 대조군과 세

포증식률을 비교한 결과, 10 ㎍/mL, 100 ㎍/mL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9). 

(3) 동물 실험

정상 쥐의 뇌하수체 전엽, 난소, 자궁 무게를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뇌하수체의 GnRH 반응성

과 난소의 황체 촉진 기능을 높인 결과가 보고됐지만
21),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한 결과 FSH, 자궁 

계수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estradiol, LH, 자궁 무

게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63. 음양곽 (Epimedii Herba)

(1) 유효 성분

음양곽의 구성성분인 icariin, icaritin, desmethyli-

caritin은 genistein이나 daidzein과 구조가 유사하여 

에스트로겐 작용을 나타내고63), 미량 flavonoid agly-

cone인 kaempferol, apigenin, quercetin, luteolin도 음

양곽의 강한 ERα 및 ERβ 활성과 관련된다64).

(2) 세포 실험

세포 실험 상 에스트로겐 활성은 icaritin > 음양곽 

추출물 > icariin 순으로 나타났다65). 음양곽은 ERα와 

ERβ 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청 에스트로겐 활성

을 증가시켜 MCF-7 세포에서 progesterone 수용체 유

전자의 mRNA와 단백질 발현에 촉진과 억제의 이상성 

반응을 유도했다66). MCF-7 세포를 물 추출물 1.92 × 

10-5 mol/L, 1.92 × 10-6 mol/L, 1.92 × 10-7 mol/L에 24

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 10-6 mol/L농

도일 때 MCF-7 세포에 유의한 증식 촉진이 있었는데 

증식률은 31.09%, 38.24%, 21.96%였다58). 물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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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eLa 세포를 배양한 결과, 100 ㎍/mL 농도에서 

ERß를 경유하여 ERE 반응을 유도하였다35).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서 뇌하수체 전엽, 난소, 자궁 무게를 유의

하게 증가시켰고38), 물 추출물 1 mL/100 g을 5일 투여

한 연구에서는 뇌하수체의 GnRH 및 LH 반응성을 증

가시켰다21).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

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

에서는 자궁계수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FSH는 유의하

게 감소했지만, estradiol, LH, 자궁 무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31),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1 g/mL

를 1.5 g/kg으로 1일 2회 6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

교한 연구에서는 부신의 ERα 및 ERß46), 자궁내막과 상

피, 혈청 estradiol47)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자궁의 

ERα 및 ERß, 자궁계수는 유의하게 증가하고47) 혈청 

testosterone은 유의하게 감소했다46). 정상 암수 쥐에 

물 추출물 1 g/mL를 10 g/kg과 20 g/kg으로 1일 1회 

1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자궁 무게와 

혈청 estradiol, 혈청 testosterone의 유의한 증가를 보

였는데, 卯時에 투여한 군에서 酉時에 투여한 군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여 아침에 투여한 군에서 더 좋은 효

과를 보였다68). 그리고 음양곽 추출물, icariin, icaritin

을 복용한 사춘기 쥐에서는 자궁 개대 기간이 더 짧았

고 난소 무게가 증가했으며, icariin, icaritin을 복용한 

쥐는 발정 주기가 유의하게 더 증가했고, icaritin군은 

자궁과 뇌하수체의 무게도 유의하게 증가하여 사춘기 

발달 효과는 icaritin > icariin > 음양곽 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67). 

난소 제거 쥐의 자궁비대반응시험에서는 에스트로

겐 활성이 없고 약한 항에스트로겐 활성만 나타났으며, 

대사의 차이로 icariin이 icaritin보다 강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보여 세포 실험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65). 

난소 제거 쥐에서 90분간 음양곽을 복용시킨 연구에서

는 뇌하수체 GnRH 주사 후 LH 분비량이 대조군의 5

배 정도로 나타났다40).

 

64. 인동등 (Lonicerae Caulis)

인동등에는 flavone 성분인 luteolin이 있다33).

 

65. 인삼 (Ginseng Radix)

(1) 유효 성분

인삼에는 terpene 성분이 있는데25), 추출물의 주요 

ginsenoside인 Rb1과 Rg1은 유의한 ER 결합을 보이지 

않지만, 추출물 중 Fusarium이 생산하는 에스트로겐성 

진균독인 zearalenone이라는 물질이 있어 ERα에 2-3배

의 친화력을 보이는데 물 추출물보다는 메탄올 추출물

이 유의하게 강한 결합을 보였다69).

(2) 세포 실험

인삼은 MCF-7에서 pS2 mRNA와 단백질 발현을 야

기한 반면 T-47D 세포와 BT-20에서는 pS2 발현을 증

가시키지 못했다70). 인삼 추출물은 유방암세포 S30에

서 pS2 mRNA 발현을 유도했지만 ER 결합, ALP 

(alkaline phosphatase) 유도, progesterone 수용체 발

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9). 그리고 자궁내막선암세

포 Ishikawa에서도 유의한 ALP 유도, ER 결합, pro-

gesterone 수용체 mRNA 발현을 나타내지 않았다29,71). 

MCF-7 세포를 대조군보다 27배 잘 성장하게 했지만 

ERα와 ERß의 활성 및 4일 투여 후 자궁 무게에는 영향

이 없었다42).

 

66. 인진호 (Artemisiae Capillaris Herba)

인진호는 coumestan 성분이 있다22-4).

 

67. 자완 (Asteris Radix)

자완은 quercetin이라는 flavon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33).

 

68. 조각자 (Gleditsiae Spina)

80% 메탄올 추출물에서 daidzein과 genistein이 검

출되었다72).

 

69. 지모 (Anemarrhenae Rhizoma)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1 g/mL를 1.5 g/kg으로 1일 

2회 6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부신의 ERα 

및 ERß46), 자궁의 ERα 및 ERß, 자궁내막과 상피, 혈청 

estradiol47)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혈청 testoster-

one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46).

 

70. 지실 (Aurantii Immaturus Fructus)

지실은 coumestan 성분이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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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진피 (Citri Pericarpium)

진피 (陳皮)는 flavone, isoflavone, flavanon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23,24).

 

72. 진피 (Fraxini Cortex)

진피 (秦皮)는 coumestan 성분이 있다23-5,50,52).

 

73. 적작약 (Paeoniae Radix Rubra)

물 추출물 10 ㎍/mL, 100 ㎍/mL 모두 MCF-7 세포 

증식률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32).

 

74. 전호 (Peucedani Radix)

전호는 coumestan 성분이 있다23-5,33,50,52).

 

75. 천궁 (Cnidii Rhizoma)

(1) 세포 실험

물 추출물 10 ㎍/mL, 100 ㎍/mL 모두 MCF-7 세포 

증식률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32). 물 추출물에 MCF-7 

세포를 배양한지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세포 증식, 

특히 S단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했고 ERα가 

유의하게 많이 발현되었다.

(2) 동물 실험

미성숙 쥐에 물 추출물 0.25 g/mL을 1.5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자궁 

무게와 자궁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궁 조

직의 ERα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43).

76. 택사 (Alismatis Rhizoma)

물 추출물 10 ㎍/mL에서는 MCF-7 세포 증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0 ㎍/mL에서는 세포 증식

률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32).

 

77. 토사자 (Cuscutae Semen)

(1) 유효 성분

토사자의 주요 성분은 flavonoid, lignanoid, quinic 

acid, 다당류와 알코올로21,22,25), 뇌하수체의 GnRH 반

응성 및 난소의 LH 반응성을 증가시켜서 시상하부-뇌

하수체-난소의 황체 촉진 기능을 증가시킨다40).

(2) 세포 실험

물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MCF-7 세포 증식률은 대

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S단계는 유의하게 증

가했다41).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50 mg/mL을 4일간 투여한 

연구에서는 자궁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di-

ethylstilbesterol과 토사자 추출물 병용투여군 및 die-

sthylstilbesterol 단독투여군의 자궁계수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41). 하지만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5 g/kg을 

1일 1회씩 10일간 투여한 연구에서는 질 상피 각화를 

촉진하고 자궁 무게를 증가시켰다73). 정상 쥐에 물 추

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한 

연구에서는 estradiol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했

지만, LH, FSH, 자궁 무게, 자궁 계수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30). 수컷 쥐에 추출물 200 mg/kg을 1일 1회

씩 7일간 투여한 연구에서는 고환 무게, testosterone이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부고환 및 정낭 무게, LH, FSH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74).

78. 파극천 (Morindae Radix)

(1) 유효 성분

파극천에는 sterol 성분이 있다25).

(2)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0.1 g/mL를 1.5 g/kg으로 1일 

2회 6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부신

의 ERα 및 ERß46), 자궁의 ERα 및 ERß, 자궁내막과 상

피, 혈청 estradiol47), testosterone46)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79. 편축 (Polygoni Avicularis Herba)

편축에는 flavone 성분인 avicularin이 있다33).

 

80. 포황 (Typhae Pollen)

포황에는 flavone 성분이 있어 비정상 자궁출혈, 산

후출혈 및 오로 등에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으로 자궁

내막의 회복 및 지혈의 효과를 보인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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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하수오 (Polygoni Multiflori Radix)

(1) 유효 성분

하수오의 주성분은 stilbene으로25,50) estradiol과 비

교하여 1/300의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진다26).

(2) 세포 실험

70% 에탄올 추출물로 HeLa 세포를 배양한 결과, 

100 ㎍/mL 농도에서 ERα 및 ERß를 경유하여 ERE 반

응을 유도하였다35).

 

82. 한련초 (Ecliptae Herba)

Coumestans에 속하는 wedelolactone은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화합물인 coumestrol, 

medicagol과 유사한 결합을 가지는데, 二至丸의 산후 

지혈 효과와 폐경기 또는 난소 절제 후 에스트로겐 결

핍으로 발생하는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도 이와 관련

된다33).

 

83. 합환피 (Albiziae Cortex)

80% 메탄올 추출물에서 daidzein과 genistein이 검

출되었다72).

 

84. 향부자 (Cyperi Rhizoma)

향부자의 주성분은 alkaloids, 정유, flavonoids, phe-

nols22), terpene25)이다.

 

85. 호장근 (Polygoni Cuspidati Rhizoma)

호장근은 flavone 및 isoflavone23,24), stilbene50), an-

thraquinone 화합물인 emodin, chrysophanol, rheo-

chrysidin25)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86. 홍화 (Carthami Flos)

(1) 유효 성분

홍화에는 lignin, flavone, polyphenol, sterol 성분이 

있고25),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

성이 측정되었다27).

(2) 세포 실험

물 추출물을 처리하여 MCF-7 세포 증식률이 유의

하게 증가했으나 G1, S, G2단계는 차이가 없었고 ERß 

효능제에 의해 억제되었다41).

(3) 동물 실험

정상 쥐에 물 추출물 250 mg/mL을 4일간 투여한 

연구에서는 자궁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di-

ethylstilbesterol 병용투여한 군보다는 diethylstilberol 

단독투여군의 자궁계수가 유의하게 낮았다41). 정상 쥐

에 물 추출물 0.33 g/mL을 3 g/kg으로 1일 2회씩 4일간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estradiol, LH가 유의

하게 증가하고 FSH가 감소했지만 체중, 자궁 무게, 자

궁 계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1).

반면 난소를 제거한 쥐에 홍화약침을 주사한 연구

에서는 자궁 무게가 증가하는 에스트로겐 효과를 보였

다23).

 

87. 황금 (Scutellariae Radix)

황금에는 flavone 및 isoflavone에 해당하는 baica-

lein, baicalin, wogonin, wogonoside 등이 있어 지혈 

작용을 나타내고, 朱丹溪가 “安胎聖藥”이라 칭한 이유

도 여기에 있다33). 

 

88. 황기 (Astragali Radix)

(1) 유효 성분

황기에 포함된 isoflavone, saponin은 비교적 약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진다75).

(2) 동물 실험

황기는 보통 1일 정도인 쥐의 발정기를 10일 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22).

(3) 임상 연구

위축성 질염 68례에 황기 농축액을 격일 1회 질벽에 

바르기를 10-20회 시행한 결과, 49례가 10회에 호전되

고 14례가 20회에 호전되어 99.27%의 호전율을 보이

고 질 건강 점수가 5.2 ± 0.4에서 13.4 ± 7.5로 유의하

게 증가하며 ER 양성 세포가 13.2%에서 85.3%로 유의

하게 증가했지만, 혈청 FSH와 estradiol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75).

 

89. 흑지마 (Sesami Semen Nigrum)

흑지마에는 lignan 성분이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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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the Herbs Containing Phytoestrogens

Medicinal Herbal number in manuscript Number (%)

Exterior-releasing 1, 5, 13, 19, 25, 29, 45, 48, 51, 52, 59 11 (12.4)

Heat-clearing 7, 10, 15, 26, 32, 38, 41, 53, 55, 64, 69, 72, 73, 87 14 (15.7)

Purgative 17, 22 2 (2.2)

Wind-dampness-dispelling 23, 43 2 (2.2)

Dampness-draining diuretic 16, 66, 76, 79 4 (4.5)

Interior-warming 6, 36, 49 3 (3.4)

Qi-regulating 70, 71, 84 3 (3.4)

Worm-expelling 9 1 (1.1)

Hemostatic 11, 21, 42, 58, 80 5 (5.6)

Blood-activating stasis-dispelling 4, 14, 18, 57, 60, 68, 75, 85, 86 9 (10.1)

Cough-suppressing panting-calming 27, 37, 44, 67, 74 5 (5.6)

Tranquillizing 61, 83 2 (2.2)

Liver-pacifying 30 1 (1.1)

Tonifying replenishing
2, 8, 12, 20, 24, 28, 31, 33, 39, 47, 50, 54, 62, 63, 65, 77, 78, 81, 

82, 88, 89
21 (23.6)

Astringent 34, 35, 46, 56 4 (4.5)

Others 3, 40 2 (2.2)

Total 89

Fig. 1. Search strategy

AMED: Allied and Complementary Medicine Database,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TKP: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OASI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Ⅳ. Disscussion

대만에서 시행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약을 복

용한 462,86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서는 약 47.0%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본초를 

복용하였고, 6,270,813건의 처방 중에서는 20% 이상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였다34). 이처럼 한약 처방

에 포함되기 쉬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및 뇌

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면서도 자궁내막과 유방의 

기능에 영향이 없어 노인성 치매, 갱년기 증후군, 항암

요법 등에 사용된다8). 하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

스트로겐 수치가 낮으면 효능제처럼 작용하고, 에스트

로겐 수치가 높으면 길항제처럼 작용하여 에스트로겐 

활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정상인의 내분비 교란을 일으

킬 수 있는 물질로 제기되었다65). 특히 소아의 성조숙

증의 진단과 치료에 성호르몬의 내분비 변화가 중요하

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식물성 에스

트로겐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였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화학적으로 phenolics, ste-

roids, saponins, terpenoids의 4가지로 구분되며, 가장 

주된 형태인 phelolics는 flavones, lignans, isoflavones, 

flavonols, flavanones, chalcones, coumestans로 분류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군인 lignans, iso-

flavones, coumestans의 3가지로 분류한다. 가장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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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flavonoid인 isoflavone은 주로 콩과 식물에 많

은데, biochanin A, formononetin, genistein, daidzein

의 4가지가 유의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지닌다1). 

Biochanin A와 formononetin은 장내에서 genistein과 

daidzein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작용하고, genistein과 

daidzein은 구조가 estradiol과 유사하여 ER에 결합해 

미약한 에스트로겐 작용을 나타낸다1,21). 2,3-di-

benzylbutane 구조를 가진 polyphenol인 lignan은 고

등 식물인 곡류, 콩류, 채소, 씨앗 등에 포함되며, 아마

씨, 참깨 등 지방종자와 딸기, 크랜베리 등 과일에 가장 

많다. 식물성 전구체인 secoisolariciresinol, matair-

esinol은 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섭취 후 

장내 세균총에 의해 각각 동물성 lignan인 enterodiol

과 enterolactone으로 전환되어 약한 에스트로겐 활성

을 나타낸다. 비교적 드문 성분인 coumestan은 콩과 

식물에 있고 일부만이 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coumestrol과 4-methoxycoumestrol이 에스트로

겐 활성을 보이며, coumestrol은 genistein과 daidzein

보다 에스트로겐 작용이 더 크다1).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flavone은 대부분이 배당체로 

존재하는데, 꿀풀과, 현삼과, 쥐꼬리망초과, 돌담배과, 

국화과 등 피자식물에 많고23), isoflavone은 콩과, 콩아

과, 명아주과, 측백나무과, 뽕나무과, 육두과, 장미과, 

비름과, 붓꽃과 등 식물에서 볼 수 있다23,76). Isoflavone

은 혈중 농도가 식후 30분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시간 후부터 하강이 시작되지만 24시간 동안 지속되

는 특징이 있다21). Flavanone은 피자식물 중 장미과, 

운향과, 콩과, 진달래과, 국화과, 생강과 등에 비교적 

많고, flavonol은 쌍자엽식물에 많으며, 목본식물의 꽃

과 잎에 많다23).

Coumestan은 식물 체내에서 유리 상태로 있거나 당

과 결합하여 배당체를 형성하는데, 산형과, 운향과, 콩

과, 가지과, 국화과, 팥꽃나무과 등의 식물에 많고

23,77), 대다수가 꽃, 잎, 줄기, 과실에 존재하는데 어린 

잎싹에 함량이 제일 많다23). α-pyrone 고리에 교체가 

있는지, 7-OH가 있는지, 6, 8 위치가 isopentene 기로 

교체되어 furan 고리와 pyran 고리를 축합형성했는지

에 따라 coumarin, furanocoumarin, pyranocoumarin, 

isocoumarin 등으로 나눌 수 있다25).

Lignan은 coumestan과 같이 C6-C3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식물 체내에서 다수가 유리 상태로 있고, 소량

이 당과 결합한 배당체를 형성한다25). 쥐꼬리망초과, 

산형과, 협죽도과, 쥐방울과, 국화과, 매자나무과, 자작

나무과, 감람과, 메꽃과, 진달래과, 대극과, 연엽동과, 

녹나무과, 목련과, 향재수과, 육두과, 도금랑과, 물푸레

나무과, 참깨과, 후추과, 장미과, 운향과, 버드나무과, 

노린재나무과, 마편초과, 남가새과 등에 함유되어 있

고23) 식물의 뿌리, 뿌리줄기, 줄기, 잎, 꽃, 과실, 종자부

터 목질부와 수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C6-C3단위의 곁사슬에 ß carbon이 연접하여 polymer

를 형성했는지에 따라 lignan과 neolignan으로 나누며, 

secoisolariciresinol, matairesinol이 식물에서 가장 흔

하다25).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식물 내에서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여 생물학적 활성이 없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장

내 세균의 배당체 효소로 가수분해되어 활성을 지닌 

aglucon이 된다. Isoflavone은 ethylphenol 혹은 활성

이 더 강한 equol과 ODMA (O-demethylangolensin)로 

변하고, lignan은 enterolactone과 enterodiol으로 변하

는데 이러한 대사산물은 구조가 17ß-estradiol과 유사

하다24).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함량은 식물의 종속뿐만 아니

라 산지, 생육시간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23), 같은 

본초라도 다양한 함량 분포를 보인다. 게다가 여러 식

물성 에스트로겐은 체내 ER과 결합하는 친화력이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23). 따라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특징을 종합하기는 어렵지만, 조

사 결과를 토대로 이끌어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보다 약한 효

과를 보인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phenolic ring은 스

테로이드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하여 인체 내 ERα와 

ERß와 결합하지만 인간 에스트로겐보다는 수용체 친

화력이 크게 떨어져 에스트로겐 효과가 102 – 105배 

약하고2,3,24), 임상에서도 폐경 후 질환에 사용되는 처방 

대부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지만 에스

트로겐 활성이 미약했다78). 본 연구에서 식물성 에스트

로겐이 많다고 보고된 본초들 모두 일부에서만 에스트

로겐 효과를 나타내거나 에스트로겐에 미치지 못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ER과 결합하여 에스트

로겐 유사 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ER에 경쟁적으

로 결합하여 에스트로겐 억제 작용도 나타낸다. 보통

은 체내의 에스트로겐 농도, ER의 종류와 양, 식물성 

에스트로겐 용량3,24) 등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본 연

구에서는 감초와 당귀가 저농도일 때 에스트로겐 효과, 

고농도일 때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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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반응은 세포와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Rα는 자궁상피세포, 간질세

포, 근세포, 선상피세포 등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반면, 

ERß는 체강상피세포, 선상피세포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되는데43)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대개 ERα보다 ER

β에 더 강한 결합 친화도를 가지기 때문에79), 세포와 

조직 내 ER의 구성이나 양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도 감초, 구기자, 단삼, 당귀, 숙지황, 

우슬, 음양곽, 인삼은 세포나 조직 별로 다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본초의 성질과 비교한 

결과, 補益藥이 23.6%로 가장 많았고, 淸熱藥, 解表藥, 

活血祛瘀藥 순서를 차지했다 (Table 1). 이는 기존 연

구에서 식물 에스트로겐 활성 본초는 補益藥과 活血化

瘀藥에 비교적 많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41). 따라서 補

益藥, 淸熱藥, 解表藥, 活血祛瘀藥을 사춘기 발달 중인 

청소년에 사용할 때에는 성숙의 진행을 주의 깊게 관

찰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芳香化濕藥, 消

食藥, 開竅藥, 涌吐藥, 外用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성숙과 관련된 유선, 자궁, 난소, 

고환 등 생식기계 조직이나 세포를 지표로 한 식물성 

단미 약재 연구 위주로 정리한 한계가 있고 검색의 불

완전성이나 개별 연구의 미진함을 배제할 수 없기 때

문에 더 나아간 고찰이 필요하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연구는 단미와 성분 위주로 집

중되어 있지만 처방에서는 여러 약을 배오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80) 작용 기전이 단미와 다르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81). 또한 녹용, 해마 등 동물

성 약재2)와 동충하초 등 균류 약재25)에서도 성호르몬 

활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방이나 더 넓은 범위의 약물 상호 관련성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Ⅴ. Conclusion

 
8가지 데이터베이스 (PubMed, AMED, Cochrane li-

brary, CNKI, RISS, KTKP, KISS, OASIS)에서 2013

년까지 출간된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한약재 관련 연구

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89종의 한약재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활성이 보

고되었다.

2.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양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 

효과는 에스트로겐에 비해 약한 수준이며 세포와 

조직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3. 식물성 에스트로겐 한약재 중에서는 補益藥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淸熱藥, 解表藥, 活血祛瘀

藥 순이었다.

4. 식물성 에스트로겐 한약재에 芳香化濕藥, 消食

藥, 開竅藥, 涌吐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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